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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부루셀라병(Canine Brucellosis) 은 소부루셀라병과 유사한 질병으로서, 주로 Brucella. canis라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염병이다. 이질병에 감염되면 숫캐에서는 전립선염, 고환염 등을, 암캐에서는 불임 및 유산 등의 번식장애를 일으키는 만성전염병이다.
  사람에게도 감염되어 파상열, 관절염, 오환 등을 일으키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감염된 개로부터 부루셀라 균에 의한 사람의 발병율은 낮지만 임신한 부인, 면역억제 된 환자, 위생상 좋은 습성을 갖지 못하는 어린이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개 부루셀라병은 유산을 제외한 특별한 임상증상이 거의 없어 진단상 어려움이 많고, 항상 보균동물로 존재함으로써 개를 집단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번식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전염병이다. 

1. 원인체 및 감염경로
  개 부루셀라병은 주로 B. canis에 의해서 야기되지만 이 균 외에 B. abortus, B. suis, B. melitensis에 의한 감염도 보고된 바 있다. 
  Brucella canis는 그람음성의 비운동성인 작은 간균으로 숙주 세포내 기생하는 세균이다(그림 1).
Brucella배지, 혈액배지, Trypticsoy agar에서 3~5일간 호기성 및 CO2 배양시 모두 발육하며, 반투명 집락을 형성하며, Mucoid 상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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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부루셀라캐니스균(그람음성의 작은 간균, 1000×)

	 
	 
	 
	 
	 
	 

	 
	  이 질병의 감염 및 전파방법은 주로 유산 후 유산태아나 유산물질, 질 분비물로부터 부루셀라균의 흡식이나 섭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감염 후 3~11주 사이의 정액에는 많은 수의 균이 있으므로 좋은 감염원이 될 수도 있다. 
  감염경로는 주로 구강(oral), 비강(nasal), 결막(conjunctival), 질점막(genital mucose membrane), 피부 찰과상(abrasions in the skin), 태반(placenta), 교미 및 인공수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2. 국내외 발생 현황
  이 질병의 원인체는 1966년에 미국의 Carmichael에 의해서 개의 유산태아로부터 최초로 분리되었으며, 그 뒤 유럽, 캐나다, 멕시코, 호주 그리고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발생 및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애완견에 대해서 유산 등 임상증상을 나타낸 개에서 균을 분리, 보고 된 바 있다.

3. 임상증상 및 진단 

	 
	 
	가. 임상증상
  암캐의 경우 가장 두드러진 임상증상은 전구 증상 없이 임신 45~59일 사이에 유산을 일으키지만 모든 시기에 영향을 미쳐 임신 20일 이전에는 조산을 함으로써 임신소견을 나타내지 않는다. 또한 유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감염된 어미로부터 태어난 강아지는 대개 허약하거나 이유연령 때까지 생존하지 못한다(그림 2). 임신하지 않는 암캐는 대개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지만 자궁분비물 또는 뇨를 통해서 계속해서 원인균을 배설한다. 
  숫캐의 경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임상증상은 생식기의 증대 및 비정상적인 정액이며, 간혹 만성형에 있어서는 고환위축(testicular atrophy)를 관찰할 수 있다. 즉 비정상적인 정자 형태, 정자 운동성 감소, 정자수 감소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어떤 개에 있어서는 음낭종창(scrotal swelling) 및 음낭 피부염(scrotal dermatitis) 등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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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임신 50~55일경의 개 유산 태아

	 
	 
	 
	 
	 
	 

	 
	 
	나. 진단방법
  원인균 분리는 최종 확진할 수 있는 진단법이며, 균분리 가검 재료로는 암캐의 경우 유산태아, 유산 후 질 분비물, 혈액에서 가능하며, 숫캐에 있어서는 정액, 혈액, 뇨에 대해서 실시한다. 이들의 유제를 분리용 고형배지 및 선택배지에 직접 도말하여 37℃에서 배양한다. 분리균의 동정은 그람염색, 아크리프라빈응집, 혈청응집반응을 실시하고 생물학적 성상을 조사한다. 
  혈청학적 검사방법은 널리 사용되는 진단방법으로서 신속평판응집반응(Rapid slide agglutination test ; RSAT), 시험관응집 방법(Tube agglutination test ; TAT), 면역확산반응(Agar gel Immunodiffusion Test ; AGID), 효소면역학적 반응(Enzyme-linked immuno sorbent assay ; ELISA) 등이 개발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단일진단법으로 완벽한 것이 없어 나라마다 2~4종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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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개 부루셀라병의 혈청학적 진단법
(신속평 판응집 반응시 응집 유무에 따라 양성, 음성으로 구분)

	 
	 
	 
	 
	 
	 

	 
	4. 치료 및 예방 대책
  원인균인 B. canis는 세포 내 기생하는 세균이므로 단기간의 항생제 치료시 재발하는 등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 장기간의 항생제 반복투여가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치료효과가 100%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 다른 동물에 대한 감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항생제 치료법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항생제로는 Tetracyclines, Aminoglycosides, Sulfonamides, Erythromycin, Ampicillin 등이 선택되어지고 있다. 
  개 부루셀라병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약이 없으므로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새로 구입한 동물에 대해서는 8~12주 동안 따로 격리하여 월별로 검사하여 양성개를 검색하여야하며, 일단 부루셀라 양성견이 발생한 사육장은 반복적인 검사로 감염축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먼저 오염된 축사는 크레졸 3%, 가성소다 2%, 석탄산 0.3% 등 소독제로 철저하게 소독하고, 전 두수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집단사육시 부루셀라 검사를 반복으로 실시하여 음성으로 나올 경우 음성군으로 최종 확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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